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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llenge about Idolatry 우상숭배에 대한 도전 (고전 10:1-22) 

 

A Problem Obvious & Hidden a 

Years ago while trekking in the foot hills of the Himalayas I remember coming across a rock with some 

coloured paint on it sitting up in a tree branch. Next to it there was a sign, “Please do not spit on or rubbish 

our powerful god.” It was one of the millions of idols throughout Nepal that are obvious because of the mix 

of Hindu & Buddhist religions that make up ~ 90% of the population. Perhaps you have non-Christian asian 

friends who have a shrine in their home….They are examples of obvious idols. But for all of us...whether 

you’re from a western & non-western backgrounds….living in 21st C Melbourne…The idols that pose a 

spiritual danger to us are hidden…Hidden from others……..often hidden to ourselves…for two reasons —  

 

First, because few if any of us actually bow down or pray to a physical idol — our idols are often good 

things that become ruling things. Second, because of our spiritual heritage — CPC has a long history of 

commitment to the gospel of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the merits of Christ alone…..we maintain 

the priority of expository Biblical preaching….it is dangerously easy for any of us to think we’re immune 

from the danger of idolatry. 

 

There may be idols that are competing for our affections about which we may not even be aware. 

The 4th C AD church father, Augustine wrote about the essence of sin being, ‘disordered love’ —  loving 

good things in the wrong order.  Following on from Augustine….American author, Tim Keller in his 

particularly helpful book, Counterfeit Gods helps us define & identify idols … Keller said, “An idol is 

anything more important to you than God. Anything that absorbs your heart and imagination more than 

God. Anything you seek to give you what only God can give. Anything that is so central and essential to 

your life, that should you lose it, your life would feel hardly worth living…. 

 

The idols of our hearts are unseen…but with the Spirit’s help….identifiable…. 

 

제가 수년 전 히말라야산맥을 오르고 있을 때, 나무 벤치 위에 올려진 페인트 된 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돌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신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시 네팔 인구의 90%는 힌두교와 불교가 섞인 종교를 믿고 있었고, 이 돌은 그 

수백만 신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아인 친구가 있다면, 집에 작은 

신전을 모셔둔 친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의 예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이던, 서양 사람이 아니던, 21세기 멜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위협을 

가하는 숨어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숨어 있는 우상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상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에 헌신하는 교회이기에, 이런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세기 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에 대해 기록하길, 어떤 좋은 것을 잘못된 순서로 사랑하는 “무질서한 

사랑”이라 말합니다…미국 저자인 팀켈러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은 이런 우상을 

정의하고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그는 책에서 말하기를 “우상은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당신의 인생의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필연적이기에, 만약 당신이 이것을 잃는다면, 당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우리 마음의 우상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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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l have present or potential idols that are real threats to our faith….the passage before us is God’s grace 

to challenge us about idolatry as we hear the sober warning v12, ‘let anyone who thinks that he stands take 

heed lest he fall’ 

 

Hear the Warning (1-13) 

A Warning from Israel’s Past about Desiring Evil (1-6) 

v1, ‘For I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others, that our fathers were all under the cloud, and all passed 

through the sea, and all were baptis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and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and all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drank from the spiritual Rock that followed them, and 

the Rock was Christ.’ 

 

Paul recounts the exodus generation from Egypt who had great spiritual privilege…The Lord guided them 

by a pillar of cloud by day + fire by night that went ahead of them (Exodus 13:21). They passed through the 

Red Sea on dry ground with water either side that God miraculously parted to save them from the Egyptians 

(Exodus 14:22). Paul says that those exodus events were a ‘baptism’ into Moses….another way of saying 

they were under Moses’ lead. They ate manna from heaven — physical food by supernatural ‘spiritual 

means’ — They drank water from the rock — physical water also by supernatural ‘spiritual means.’ God 

brought water from the rock at the beginning of their wanderings (Exodus 17) & at the end (Numbers 20).  

 

He provided the water of life by the same rock from whom the Corinthians had also drunk…..the eternal 

Son who is the Christ had followed & provided for God’s people of Israel….He was following & providing 

for His people of Corinth. Great privilege….with that comes the particular warning…v5, ‘Nevertheless, 

with most of them God was not pleased, for they were overthrown in the wilderness.’ 

 

Here we see that Paul is a master of understatement….God was not pleased with most of them….only 2 of 

that generation— Joshua & Caleb entered the promised land! The rest — who rebelled in the desert were 

‘overthrown’ — ‘struck down’ in the desert.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상을 현재 가지고 있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12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를 들어라. 

악한 것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과거로부터의 경고. 

1~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바울은 큰 영적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언급합니다…주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그들을 구름 기동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합니다…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가운데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으며, 그들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출 

17장과 민수기 20장) 

 

주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이런 큰 특권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경고를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절제된 표현력의 달인임을 불 수 있는 것이…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함에 있습니다…이는 그 세대  가운데 오직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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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v6, ‘Now these things took place as examples for us, that we might not desire evil as they did.’ 

 

we have great privilege in God’s saving — sustaining grace in Christ. 

There is no room for complacency about the displeasure of God…though we can sometimes operate as if 

God is automatically pleased with us… It happens when we take the spiritual privileges of faith in Christ for 

granted….when we presume upon grace…when we become passive in our faith. When we forget that we’re 

in a spiritual war the first casualty is our allegiance to Christ. 

 

Idols begin to replace Jesus — our first love….to become disordered love…to love anyone or anything 

more than Christ is to forget God’s displeasure & turn to evil. Great privilege…great responsibility…to hear 

the warning that we would resist evil.  

 

• Warnings from Israel’s Past about Patterns of Idolatry (7-13) 

v7, ‘Do not be idolaters as some of them were; as it is written,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rose up to play.” We must not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as some of them did, and twenty-three thousand 

fell in a single day.’ 

 

In line with the general warning from the past to not desire evil….Paul now gives a further warning about 

the specific evil of idolatry in Israel’s past. The setting was when Moses was on Mt Sinai…receiving the 

law. Paul quotes Exodus 32:6 where Aaron helped lead the people to worship the golden calf. 

After eating & drinking — they rose ‘to play’ — the word in the Gk carries a meaning of sexual 

immorality…an orgy involving dancing.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큰 구원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특권 가운데 

우리가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런 영적 

특권을 당연히 여기고, 이런 믿음에 소극적으로 될 때 이런 안일함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우리의 첫사랑인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시작하며…무질서적인 사랑이 되어 

버립니다…누군가가 무엇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함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며 악한 편에 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큰 특권에는 큰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경고를 

듣고,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 모습으로 부터의 경고들. 

7~8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악을 사모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경고에서, 이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을 지적함으로 경고를 이어 갑니다. 이 경고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32:6절은 인용하는데, 이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신 후 “뛰어 놀았습니다.”  여기서 뛰어 

놀음의 헬라어 단어는 성적 문란함의 의미가 있으며, 춤과 함께 난잡하게 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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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ose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Joshua was with him heard the noise of the Israelites shouting, he 

thought they were at war….but Moses recognised it as singing….the Lord had already told him about their 

idolatry. Soon after that they saw the golden calf with the idolatrous dancing around it. 

 

So, in judgement & to purge the evil…Moses called the Levites who it seems had remained apart….& He 

issued the Lord’s command to slay the idolators — Exodus 32:28 says that 3k fell … Exodus 32:35 says 

that ‘the Lord sent a plague on the people because they made the calf’ — Paul tells us that that plague killed 

20k. The next event was in the wilderness Numbers 21 — where the people grumbled against the Lord — 

here Paul says they ‘put Christ to the test’ & were destroyed by serpents. 

 

The particular reason Paul says for recounting these past events is v11 ‘for our instruction on whom the end 

of the ages has come’ — that is, for the Corinthians — for us who live in the time between the Lord’s 

ascension & His return. 

 

What is sobering is the history of grumbling that reveals idolatry. The last thing we might want to consider 

about ourselves is that we are guilty of idolatry. But here, Paul links grumbling of Israel, with the grumbling 

of the Corinthians & the challenge is to hear the warning about our own grumbling at the situations to which 

God in His sovereignty has called each of us. 

 

19th C American Baptist minister, John Broadus:  

“An unthankful and complaining spirit is an abiding sin against God, and a cause of almost continual 

unhappiness; and yet how common such a spirit is. How prone we seem to be to forget the good that life 

knows, and remember and brood over its evil – to forget its joys, and think only of its sorrows – to forget 

thankfulness, and remember only to complain.”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다 생각했습니다…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후 

그들이 그 금 송아지 주변에서 난잡함 가운데 춤추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모세는 이 사건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레위 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발표합니다…이 결과로 출애굽기 

32:28절에서는 3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고, 출애굽기 32:35절에서는 “이처럼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백성들이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다.” (현대인의 성경)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길 이 전염병으로 2만 명 이 죽임을 당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후, 민수기 21장의 광야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바울은 이 사건을 묘사하기를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지난 과거의 일을 언급함의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원망함의 역사입니다. 우리 누구도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질책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고린도 교회의 원망함과 연관 짓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침례교 목사인 존 브로두스는 이처럼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묵시적인 죄이며, 계속되는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불평은 우리 가운데 

매우 흔하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의 선을 잊기 쉽다. 삶의 기쁨을 잊고 슬픔만 생각함은, 

감사하기를 잊고 불평만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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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cular application is v12, ‘Therefore let anyone who thinks that he stands take heed lest he fall.’ 

It’s a warning about complacency …. that can so easily lead to self-deception. But here is God’s spotlight 

on our own hidden idolatry…. grumbling reveals the state of our hearts, that despite what we may 

think…we’re not thankful to God...but resentful of His sovereignty. 

 

When we grumble we are really saying, “I know better than God…how dare He do this to me?” 

To grumble is to show that I have myself at the centre, rather than Christ. Grumbling reveals the hidden idol 

of self-occupying my heart.  

 

The Lord not only shows us our idols, but gives His grace to help us overcome…v13.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that is not common to man. God is faithful, and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your 

ability, but with the temptation he will also provide the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endure it.’ 

 

We must hear the warning…& take it to heart….know God’s grace to help us escape it….& be empowered 

to we heed God’s warning…. 

 

Heed the Warning: Flee to Christ Alone (14-22) 

v14, ‘Therefore, my beloved, flee from idolatry.’ 

Paul’s clear instruction is to act in light of the warning — to heed — take notice of the warnings of idolatry 

from Israel’s past & the command is to flee it. 

 

In the remainder of the passage…Paul reasons with us about the utter incompatibility of idolatry with 

allegiance to Christ. The particular example He gives is the grace of the Lord’s Supper…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은 1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는 쉽게 자기기만을 초래할 수 있는 안일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숨겨진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가 뭐라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그의 주권에 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한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며…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함은 그리스도 중심보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며. 불평함은 내 마음을 독차지하는 숨겨진 우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십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런 경고를 듣고, 마음속에 새기며, 이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께 피하라 (14-22)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 하는 일을 피하라” 

이런 경고 가운데 바울의 분명한 지도는,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피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구절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우상숭배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한 예로, 성찬식의 은혜를 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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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The cup of blessing that we bless, is it not a participation in the blood of Christ? The bread that we break, is it 

not a participation in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re is one bread,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bread.’ 

To share in the Lord’s Supper is to celebrate in a tangible way, our exclusive faith union with Christ. 

Again, Paul calls us to think about Israel by way of example v18, ‘Consider the people of Israel: are not those who eat 

the sacrifices participants in the altar?’ 

 
The footnote of this verse helps us better understand the flow of Paul’s argument — ‘Consider Israel according to the 

flesh’ — that is, Paul reminds us again of ‘flesh-centred Israel’ — that is, sinful — evil, Israel — indulging in 

idolatrous worship around the golden calf.  

 

When they ate the sacrifices to the idol….they worshipped the idol. It’s to make Paul’s next point tied to the 

command to flee idolatry. He comes right back to the issue of loveless knowledge we saw last week in the re food 

sacrificed to idols…. 

 

V19 ‘What do I imply then? That food offered to idols is anything, or that an idol is anything? No, I imply that what 

pagans sacrifice they offer to demons and not to God. I do not want you to be participants with demons. You cannot 

partake of the table of the Lord and the table of demons. Shall we provoke the Lord to jealousy? Are we stronger than 

He?’ 

 

Paul reaffirms the truth that the ‘knowledgeable group’ knew — that idols are not true or living gods. 

That said, the Corinthians’ practice of dining in the pagan temple banquet halls was just as spiritually dangerous as 

Israel worshiping the golden calf. It was to serve demons. It was to cut themselves off from the Lord’s table…from 

communion with Christ. 

The way to flee from idolatry is to flee to Christ. 

 

16~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에 참여함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라 합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구절의 각주는 바울의 주장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는 정욕 중심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이는 죄악되고 악한 것으로, 그들의 

우상숭배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바친 희생제물을 그들이 먹음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는 

우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과 연관된 바울의 다음 요점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지식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의 문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이 다시금 재확인하는 진리는, 이 “지식이 있는 그룹”은 우상들이 참되지 않으며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음식을 

섭취함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숭배한 것과 같은 영적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귀를 섬기는 일이었으며, 이는 주님의 성찬의 식탁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도망감이, 이런 우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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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 Alone for no Compromise 

To flee to Christ is to turn from evil….from the idols that compete for our love….to Christ alone. The true 

& living God tolerates no rivals. 

 

We can’t be under any illusion though, that in our fallen-state, we often do. Being hidden doesn’t make 

idols less real…though perhaps more dangerous by deception. 

 

Hear the warning from Israel’s past — that Israel, despite experiencing such a great salvation from 

Egypt….in the wilderness in the presence of Christ — largely turned to idols 

 

Heed the warning to flee idolatry — that came out of the Corinth ~54AD — that the Corinthians, despite 

having experienced a greater salvation from sin…redeemed to new life in Christ — were also turning to 

idols. 

 

In a moment we’re going to celebrate the Lord’s Supper. To eat the bread & drink the juice is to proclaim 

that Jesus Christ alone is Lord……that He alone is Saviour. But it’s also to feed on Him in our hearts by 

faith with thanksgiving…. that by His death He has purchased us to be His & His alone & by His 

indestructible life He is & must be Lord & Lord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타협하지 않음을 위해. 

그리스도께 도망감은 악한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며…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우상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경쟁자를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해서, 이런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며…오히려 우리를 속게 함으로 더 위험에 

빠트립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한 경고를 들으십시오…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고, 광야 가운데 대부분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우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54 AD 의 고린도 교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더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려 합니다. 빵과 포도 주스를 먹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죽지 않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이 되셔야 

합니다.  


